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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explored the relationship of fit-related factors and,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to clothing satisfaction. A total of 247 completed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a convenient 
sample of female students in their twenties.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included factor 
analysis, an ANOVA,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practicality, product trait, and symbolism. Second, a comparison of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and clothing satisfaction in groups divided by fit-related facto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ticular, the fat body type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the product trait and 
the thin body type group showed lower level of clothing satisfaction. The high activity group 
showed higher levels of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and lower level of clothing satisfaction. 
Third, body type perception (-) and activity importance (-), fit-related factors, and practicality 
(+), clothing evaluation criter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clothing satisfaction.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fashion firms should make efficient use of fit-related factors and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to enhance consumers’ clothing satisfaction and to stimulate their 
purchase intention toward fashion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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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사회가 이미지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건강보다 미적인 가치를 위해서 신체를 가꾸고 의

복은 외모를 강화,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

다. 외모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으면서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중요

성을 점점 더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

적 영향은 대중 매체를 통해 강화되어 사람들은 신

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Lee 2013). 이러한 사

회적 환경 속에서 신체와 의복의 분명했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의복은 점차 자신의 신체를 표현하

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키니 진과 같이 신체와 밀착된 아이템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젊은 층에서는 신체의 직

접 노출이 아니더라도 속이 비치는(see-through) 스

타일의 의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신체와 의복의 관계에 대해 Han(2008)은 현대의 많

은 여성들은 신체 부위가 많이 노출되거나, 신체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

신의 성적 매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려 하고 있으

며, 신체 노출은 현대패션에서 있어 자연스러운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산물

로서의 의복에는 사회변화와 소비자들의 취향이 

반영되는데, 신체 노출을 제외하면 신체표현의 도

구로써 의복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의복의 맞음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복착장 방

식의 변화 속에서 지금과 같이 의복과 신체가 밀착

된 경우는 없었으므로 의복에 대한 평가 역시 의복

과 신체의 관계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더 좋은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나고 독특

한 디자인과 소재 등의 의복요소가 중요하지만, 지

금과 같은 의복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에

서는 신체를 관리하고 자기 몸에 최적화된 의복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같은 옷이라고 해도 

입는 사람의 몸에 얼마나 잘 맞는지, 동작이나 활

동에는 적합한지 등의 요소에 따라 해당 의복의 최

종적인 가치가 결정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의복

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체형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크게 지각체형과 실제체형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스스로 지각하는 체

형인식에 대한 연구(Cho 2003, 2005; Ham & Park 

2013; Jeon 2002; Sung & Kim 2001), 지각체형과 실

제체형의 차이를 통한 신체이미지 왜곡에 관한 연

구(Jun & Park 2009; Kim & Kim 2010; Lee 2007; 

Lee & Park 2004)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외

에도 체형과 신체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Hwang 2002; Kweon et al. 2014; Lee & Park 2004; 

Lee & Kim 2012; Nam & Lee 2001, Park & Nam 

1999)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은 상호 중복되는 주제를 다루기도 하였는데 공

통되고 일관된 몇 가지 연구결과를 살펴볼 수 있

다. 첫째,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체형을 실제보다 

뚱뚱하게 지각하고 있어서 신체이미지 왜곡이 발

생한다(Park et al. 2010). 둘째, 실제체형에서는 신

체에서 몸무게와 허리둘레 등의 항목에 대한 수치

가 더 낮고, 키나 다리길이 등의 항목에 대한 수치

가 더 높을 때 보다 이상적으로 생각한다(Choi 

2008). 셋째, 지각체형에서는 자신을 마르다고 생

각할수록 신체만족도는 증가한다(Cho & Lee 2004). 

마지막으로 실제체형보다 지각체형이 신체만족도

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Park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형이라는 변수를 활용하

되 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지각체형의 관점에

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체형과 관련된 연구는 의복을 착용하는 신체에 

대한 의미 있는 고찰이고, 체형과 신체의 관계를 

넘어 신체만족과 의복만족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

어지고 있는데, 비교적 일관되게 신체만족도가 증

가하면 의복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Rhee & Lim 2001; Su & Song 2004; Chung 

2013). 이렇게 체형을 중심으로 한 신체-의복의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신체이미지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

적으로는 사회·심리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Jun & Park(2009), Kweon et al.(2010) 등의 연

구에서 의복평가기준, 동작적합성 등을 포함한 요

소를 의복구매행동과 연결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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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상에 대한 관찰의 범위

를 신체에서 의복구매행동으로 확장한 수준에 머

물고 있고, 특정한 연구주제를 통해서 신체와 의복

행동을 종합하여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생산과 소비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복의 맞음새를 주제로 하

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의복의 맞음새가 점차 

중요해지는 이유는 패션상품들 간의 시각적인 차

이는 줄어드는 반면에 소비자들의 의복평가와 구

매에서 맞음새와 관련한 관여와 비중이 커지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음

새와 관련된 변수를 설정하면서 인체에서는 체형, 

의복에서는 치수, 소비자 특성에서는 활동성에 대

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체형을 기

반으로 맞음새의 관점에서 신체와 의복의 관계를 

의복평가기준을 통해 분석하고 의복구매행동의 선

행변수로 활용된 의복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

구를 설계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체형을 중심으로 맞음새와 관련된 요소인 치수와 

활동성을 통해서 의복평가기준, 의복만족도의 관

계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이들 변수가 의복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체형인

식, 신체만족도, 의복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의복이 소비자의 평가를 통

해 구매되는 패션상품이라는 측면을 연구에 반영

하였다. 의복의 맞음새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에 대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신체와 의복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실증적 조사는 설문지

법을 이용하여 의복평가기준, 의복만족도, 체형지

각, 활동중요성, 치수중요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복평가기준의 측정 문항은 Jun 

& Park(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을 수정, 보

완하여 총 8문항을 이용하였고, 의복만족도 문항은 

평소의 옷차림, 가지고 있는 의복, 자주 구매하는 

의복에 대한 만족 수준을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그 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체형지각, 의복 착용 후에 신체의 편안한 

움직임에 대한 중요성인 활동중요성, 의복 구매 시 

상의와 하의 사이즈에 대한 중요성인 치수중요성

에 대한 문항을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에 학력, 연령, 생활수준 등의 인구 통계적 변수

를 추가하였으며, 일부 인구 통계적 변수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를 5점, ‘그

렇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지 않다’를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구성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젊은 층에서의 의복맞음새와 관

련된 요소와 의복평가기준, 의복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고, 대전,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체형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고려하여 성별은 여성

으로 한정하였다. 2012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

비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

였으며,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28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였다.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불완전하거나 불성실

한 자료 11부를 제외하고 총 247부를 결과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분산분석, 회귀분

석 등의 분석방법을 결과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산

분석에서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통해서 실시하

였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1) 의복평가기준의 하위 차원을 밝힌다.   

2) 체형지각, 치수중요성, 활동중요성에 따른 집

단에서 의복평가기준과 의복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의복평가기준, 체형지각, 치수중요성,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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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Freq. n(%) Items Freq. n(%)

Purchase

place

Online shopping mall

Street shop

Fashion outlet

Department store

Hyper market/other

124(50.2)

59(23.9)

36(14.6)

23( 9.3)

5( 2.0)

Perceived 

Consumption 

level

Upper class

Upper middle class

Middle class

Lower middle class 

Lower class

14( 5.7)

38(15.4)

92(37.2)

73(29.5)

30(12.2)

Purchase

cost/monthly 

(KRW)

< 100,000

100,000-149,000

150,000-199,000

200,000-249,000

 > 250,000

81(32.8)

78(31.6)

52(21.1)

27(10.9)

9( 3.6)

Pocket money

/monthly  

(KRW)

< 100,000

100,000-199,000

200,000-299,000

300,000-399,000

 > 400,000

14( 5.7)

48(19.4)

66(26.7)

91(36.9)

28(11.3)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Factor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Alpha coefficient

Practicality

Easy care of clothing 

Material

Sewing condition

.85

.71

.68

1.80 22.51% .76

Product trait

Color  

Price

Design

.79

.72

.72

1.79 22.47% .66

Symbolism
Trend

Brand

.81

.80
1.42 17.77% .64

Table 2. A factor analysis of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요성이 의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4. 표본의 특성 분석 

본 연구와 같이 신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표본

의 신체적 특성이 비교적 동질적이어야 하기 때문

에 성별은 여성으로, 연령은 20대로, 신분은 대학

생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1

과 같이 표본 특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의복 구매

장소의 경우에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여대생들이 124명(5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거리의 브랜드 매장이 59명

(23.9%)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지각한 소비수준에

서는 중류층이 92명(37.2%)으로, 중하층이 73명

(29.5%)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월별 용돈수준은 

30-40만원 미만이 91명(36.9%)으로 가장 많은 구간

이었고, 20-30만원 미만 구간이 두 번째로 제시되

었다. 월별 의복구입비에서는 10만원 미만으로 지

출하는 경우가 81명(32.8%), 10-15만원 미만이 78

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고가의 의류와 같은 

품목은 부모님 등이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월별 용돈과 의복구입비는 여대생들의 대략적

인 소비수준을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의복평가기준의 하위차원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의복평가기준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의 개념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8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

인의 수는 고유값 1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 3개 요인이 추출되었

고 누적분산은 62.75%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

용은 Table 2와 같다. 

1요인은 세탁과 같은 관리의 용이성, 소재, 바느

질 상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의복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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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body type

(group)

Factor

Thin 

(n=75)

Average

(n=93)

Fat

(n=79)
F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Practicality 3.47 3.53 3.59 .507

Product trait 3.63B 3.84B 4.22A 11.206***

Symbolism 3.15 2.95 3.06 .987

Clothing satisfaction 3.65A 3.46A 3.14B 6.936***

Based o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group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at 5% level are marked with 

different letters(the order of letters is the same as that of score size).

*** p<.001.

Table 3. An ANOVA of groups by perceived body type

측면에 대한 평가기준이므로 ‘실용성’ 으로 명명하

였다. 2요인은 색상, 가격, 디자인과 같이 실제 의

복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상품성’ 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요인은 유행과 브랜드의 

항목을 통해 의복의 상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

으므로 ‘상징성’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신뢰도

는 요인순서에 따라 각각 0.76, 0.66, 0.64로 나타났

기 때문에 대체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Chang 

& Ok(2007)의 연구에서 심미적, 상징적 평가기준

으로, Jun & Park(2009)의 연구에서 상품성, 실용성, 

상징성으로 각 요인이 분류되었는데, 명칭과 내용

에서 본 연구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2. 체형지각에 따른 집단 간 의복평가기준과 

의복만족도의 차이 비교 

1) 체형지각에 따른 집단 분류

체형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서 먼저 스스로 지

각하는 체형에 따라 집단을 나눈 결과, 247명의 응

답자 가운데 마른 체형은 75명(30.4%), 보통 체형

은 93명(37.6%) 그리고 비만 체형은 79명(32.0%)으

로 각각 나타났다. 20대 여대생의 지각체형과 관련

된 선행연구(Rhee 2007; Lee 2007; Park 2013)에서

도 실제체형과 관계없이 모두 보통>비만>마른 체

형의 순서로 지각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2) 체형지각에 따른 집단에서 의복평가기준

과 의복만족도의 비교

체형지각에 따라 의복평가기준과 의복만족도에

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마른/보통/비만 체형의 3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의복평가기준과 의복만족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의복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실용성, 상징성 부분에서는 체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즉, 체형에 관계없이 소재

나 의복관리와 같이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비

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행

이나 브랜드와 같이 의복의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태도에서도 체형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Jeong & Chu(2010)의 연구에서도 체형에 따라 유

행 혁신성, 유행 무관심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한편, 상품성 측면에서는 비만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의복의 상품성을 중시

하였다. Cho(2005)의 연구에서도 자신을 뚱뚱하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보다 현란한 스타일, 화려한 색

상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성의 경우

에는 색상, 가격, 디자인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이

고 비만 집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자

신에게 보다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한편, 의복만족도 비교에서는 비만 집단의 만족

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만 집단은 상대

적으로 의복의 상품성에 대해 비중을 높게 두었으

나, 결국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낮은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Jeon(2002)의 연구

에서 비만형 응답자가 모두 포함된 체형의식 고집

단이 상대적으로 의복관여 수준은 높았으나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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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importance

(group)

Factor

Low

(n=80)

Middle

(n=65)

High

(n=102)
F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Practicality 3.36 3.55 3.65 2.977

Product trait 3.53B 4.01A 4.13A 16.077***

Symbolism 3.03 2.94 3.13 .912

Clothing satisfaction 3.58 3.26 3.40 2.181

Based o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group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at 5% level are marked with 

different letters(the order of letters is the same as that of score size).

*** p<.001.

Table 4. An ANOVA of groups by size importance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Seok & Kim(2007)

은 기성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비만집단

이 일반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다. 

체중과 로러지수를 통해 집단 간 의복만족도를 비

교한 Su & Song(2004)의 연구에서는 과체중 집단

과 비만체형 집단에서의 전반적인 의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만 집단에서 의복 자

체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의복

만족도는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의복에 대한 종합

적인 평가이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치수중요성에 따른 집단 간 의복평가기준

과 의복만족도의 차이 비교  

1) 치수중요성에 따른 집단 분류

치수중요성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서 집단을 

나눈 결과, 247명의 응답자 가운데 치수중요성 하

(下) 집단은 80명(32.4%), 중(中) 집단은 65명

(26.3%) 그리고 상(上) 집단은 102명(41.3%)으로 각

각 나타났다. 치수중요성에 따른 인원분포는 상>

하>중 집단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2) 치수중요성에 따른 집단에서 의복평가기

준과 의복만족도의 비교

치수중요성에 따라 의복평가기준과 의복만족도

에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치수중요성 상, 중, 하

의 3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의복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실

용성과 상징성 부분에서는 치수중요성에 따른 집

단 간 차이가 없었다. 즉, 치수에 대한 관심수준과 

관계없이 의복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고, 유행이나 브랜드에 대한 관심 역시 

평균적인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Lee(2011)

의 연구에서 치수관련 위험지각에 따른 집단에서 

의복수선 경험이나 외모개선노력 등에서 집단 간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용성, 상징성 

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와 내용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치수중요성 하집단 

보다 중, 상집단이 상품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색상, 가격, 디자인과 같은 요소는 구체적

인 상품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역시 의복의 외형을 

표현하는 치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의복의 상품

성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Lee(2011)의 연구에서는 치수관련 

고위험지각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에 적

합한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만족도에서는 치수중요성 3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착용하는 의복의 치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수

중요성 여부가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 활동중요성에 따른 집단 간 의복평가기준

과 의복만족도의 차이 비교

1) 활동중요성에 따른 집단 분류

활동중요성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서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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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importance

(group)

Factor

Low

(n=100)

Middle

(n=87)

High

(n=60)
F

Clothing 

evaluation 

criteria

Practicality 3.38B 3.40B 3.98A 13.891***

Product trait 3.47B 4.11A 4.28A 29.558***

Symbolism 2.94B 2.96B 3.34A 3.947*

Clothing satisfaction 3.70A 3.29B 3.15B 8.804***

Based o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group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at 5% level are marked with 

different letters(the order of letters is the same as that of score size).

* p<.05, *** p<.001.

Table 5. An ANOVA of groups by activity importance 

나눈 결과, 247명의 응답자 가운데 활동중요성 하

(下) 집단은 100명(40.5%), 중(中) 집단은 87명

(35.2%) 그리고 상(上) 집단은 60명(24.3%)으로 각

각 나타났다. 활동중요성에 따른 인원분포는 하>

중>상 집단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2) 활동중요성에 따른 집단에서 의복평가기

준과 의복만족도의 비교

활동중요성에 따라 의복평가기준과 의복만족도

에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3집단을 대상으로 분

산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의복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실용성, 상품성, 상징성 모두

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활동중요성 

상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실용성과 상징성에서 높

은 수준을 나타냈고, 상품성에서도 중, 상집단이 

하집단 보다 높은 평가기준을 보였다. Lee & 

Lim(1998)의 연구에서 추구혜택 가운데 활동성 요

인을 중요시하는 집단이 세탁이 용이하거나 관리

가 쉬운 소재 그리고 유행하거나 고급의 소재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활동성은 의복착용 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이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 같은 치수에서도 

slim, loose 등과 같이 활동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복

을 선택할 수 있고, 활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의복선택에서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들의 의복평가기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의복만족도 비교에서는 활동중요성 하집

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활동성을 

중요시할수록 의복만족도는 낮았다. 의복의 활동

성에서는 소재, 디자인, 트렌드 등의 요소가 종합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동성에 높은 비중

을 둔 집단일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수준

이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의복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5. 의복만족도에 미치는 의복평가기준 및 맞

음새 관련 요소의 영향

의복만족도와 의복평가기준 그리고 맞음새 관

련 요소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복평가기

준의 3요인과 맞음새 관련 3요소를 독립변수로 하

고, 의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Table 6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은 유의하

였고, 의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15.1%로 나타

났다. 의복평가기준 가운데는 실용성 요인만이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체형지각과 활동중요성 

요인의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

라서 의류관리의 용이성, 의류소재, 봉제 상태 등

과 같은 실용적인 의복평가기준을 중요하게 생각

할수록, 자신의 체형을 마른 편이라고 지각할수록, 

의복의 활동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여대생

의 의복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여성소비자의 의복만족도에 대한 Suh & 

Lee(2011)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실용성과 내용

이 유사한 관리품질 변수가 국내 SPA브랜드에 대

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Chung(2013)의 

연구에서는 의복평가기준 가운데 품질 변수가 의

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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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β t R2 F

Clothing 

satisfaction

Practicality .143 2.347*

.151 7.117***

Product trait .002 .027

Symbolism -.074 -1.189

Body type perception -.231 -3.720***

Size importance -.042 -.643

Activity importance -.224 -3.277***

* p<.05, *** p<.001.

Table 6. A regression analysis of clothing satisfaction

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체형과 관련

하여 Jeong & Chu(2010)는 정상체형일수록 외모관

심도가 증가하고, 비만체형일수록 외모만족도가 

감소한다고 하였고, Jeong & Chu(2011)의 연구에서

도 마른체형일수록 외모관심이 증가하고, 비만체

형일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

구에서 활동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은 Table 5에서와 

같이 높은 의복평가기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활동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의복에 대한 기준

이나 기대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30대 여

성의 의복만족도에 대한 Je(2012)의 연구에서 소비

자 혁신성, 과시성향, 개성추구성향 등은 의복만족

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성향이 높을수

록 의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정작 의복만

족도는 낮아진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와 독립변

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의복에 대한 기대수준과 

결과 간의 괴리감으로 설명한 부분에서 내용상 일

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성향

과 달리 의복의 활동성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향상

될 수 있고, 활동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은 의

복의 맞음새 변화에 따른 방향성이므로 향후 패션

기업에서는 디자인, 소재 등의 개발과 더불어 맞음

새에 대한 기대 충족에 힘써야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맞음새

와 관련된 요소, 의복평가기준, 의복만족도의 관계

를 확인하고자 먼저 맞음새 관련 요소인 체형지각, 

치수중요성, 활동중요성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내

용을 비교하고, 의복만족도에 대한 모든 변수의 영

향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복평가기준의 하위 차원을 살펴본 결과,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3개 요인은 관리의 용이

성, 소재, 바느질 상태 등과 같은 의복의 실질적 측

면에 대한 평가기준인 ‘실용성’ 요인, 색상, 가격, 

디자인과 같이 상품으로의 의복을 의미하는 ‘상품

성’ 요인, 그리고 유행, 브랜드와 같이 의복의 추상

적 측면을 ‘상징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체형지각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고 의복평

가기준과 의복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체형지

각에 따라 마른/보통/비만 체형의 3집단으로 나누

었다. 의복평가기준 중에서 상품성은 비만집단에

서 높게 인식되었고, 의복만족도는 마른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의복 자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

만집단의 관여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나 신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의복의 제한성 때문에 

의복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치수중요성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고 의복

평가기준과 의복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치수

중요성에 따라 상/중/하의 3집단으로 나누었다. 상

품성은 치수중요성 상집단에서 높게 인식되었고, 

반면에 의복만족도를 포함한 다른 변수들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치수에 

대해 익숙하기 때문에 의복만족도 자체는 치수중

요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같은 치수에서도 

여러 맞음새의 의복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치수에 

민감한 경우에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의복을 선택

하고자 하므로 이들이 의복의 디자인이나 색상 등

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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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활동중요성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고 의복

평가기준과 의복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활동

중요성에 따라 상/중/하의 3집단으로 나누었다. 의

복평가기준 중에서 실용성, 상품성, 상징성은 활동

중요성 상집단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의복만족도

는 하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활동성에 대한 평가

에는 다양한 의복구성 요소가 복합적인 영향을 주

고 활동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에서의 의복선택이 

더욱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복만족도는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들이 의복평가기준에서

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의복만족도에 미치는 의복평가기준

과 맞음새 관련 요소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대

생 집단에서는 디자인, 유행, 가격 등과 같이 누구

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아닌 쉬운 의복관리, 

적절한 소재, 양호한 바느질 상태 등의 실용적인 

요인이 의복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자신을 뚱뚱하게 지각할수록, 활동성을 중요시할

수록 의복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의복평가기준에서는 상품

성이 체형지각, 치수중요성, 활동중요성에 의해 분

류된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핵심적인 

의복평가기준이므로 맞음새 관련 요인들을 통해 

시장을 세분화할 때도 색상, 가격, 디자인과 같은 

의복평가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

다. 그리고 맞음새와 관련된 3가지 요인 가운데 소

비자 인식과 관련된 활동중요성을 통해 분류한 3

집단에서는 모든 의복평가기준에서 집단 간 차이

를 볼 수 있었다. 즉, 의복의 활동성을 통한 소비자 

집단 분류는 의복평가기준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향후 의복평가에 있어서 의

복의 활동성을 실증적 소비자 분류기준으로 제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복의 활동성을 중시할

수록 의복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점과 의복활동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의복활동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패션브랜드를 차별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 

기초하여 실제 의류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

자 대응전략을 제시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자신을 

마른 편으로 지각할수록 의복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패션매장에서는 소비자

들이 의복구매를 위해 옷을 입어보고 비교할 때, 

단순히 옷이 잘 어울린다는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몸매 외에도 키나 다리길이와 같이 신체의 길이와 

관련된 부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환

기시키는 것이 해당 의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패션광고에서도 

전반적인 인물과 의상의 매치에서 이러한 세로효

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0대 여대생을 모집단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

으나 특정지역의 표본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체형

지각을 단순히 마른-비만의 구도가 아니라 보다 다

양한 체형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실제체형

의 기술이나 측정을 통해서 본 연구 결과가 일관성

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체형 외에 맞음새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포

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변수관계를 확인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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